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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속의 건강상식

는 혈관을 빠져나가면 응고되려고 하는 성질이

있다. 때문에 모기는 혈액을 빨아들임과 동시에

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 단백질 성분을 분비하게

된다. 이때 우리의 몸은 이 성분에 방어 작용을

하게 되면서 가려움증, 부어오름이 생기게 되는

것이다. 따라서 절대 긁지 말아야 한다. 긁게 되

면 물린 자리가 더 붓고, 더 가려움을 느낄 뿐 아

니라세균에감염될위험이있다. 가려울땐물파

스를 바른다. 또 물린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뒤

얼음찜질을 하면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. 아이

들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긁어대 진물이

나는 경우도 많다. 이때는 스테로이드 로션이나

연고를발라주는게좋다. 그리고계속긁지못하

도록거즈나밴드를붙일수도있다. 

자기 전에 샤워하고 밝은 색 잠옷 선택

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자주 씻어 땀냄새, 발냄

새 등을 없애고 잠자기 전에 샤워를 해서 몸의

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. 또 모기는 짙은 색을 더

선호하므로 밝은 색 잠옷을 입고 자는 것도 도

움이 된다. 자기 직전에 모기약을 뿌리는 것은

효과가 적은데, 잠 잘 때는 모기향이나 매트를

키거나 모기장을 친다. 외출 시에는 곤충기피제

같은 것을 옷과 피부에 뿌리면 좋다. 모기는 습

하고 더운 날씨를 좋아하므로 선풍기나 에어컨

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. 모기

는 벽에 붙어 있다가 공격한다. 되도록 벽에서

멀리 떨어져 잔다. 집 안에 있는 꽃병의 물도 자

주 갈아 주는 것도 모기의 번식을 줄이는 한 방

법이기도 하다.

도움말 /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

정리 / 홍지영 기자

생활 속 효과적인 모기퇴치법

� 모기는 집안에 들어오면 일단 벽에 붙어 가

만히 있는 습성이 있다. 되도록이면 벽에서

떨어져 잔다.

�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

계통의 옷을 입으면 모기의 접근을 막을 수

있다. 

� 향수 사용이나 짙은 화장은 자제한다. 모기

는 향이 강한 비누나 스킨 냄새를 맡고 달려

들기도 한다. 

� 몸에 딱 붙는 옷은 피하고 헐렁하게 입으며

몸을 청결히 한다. 야외에서는 두껍고 매끄

러운 천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. 

� 모기는 살이 찐 사람을 좋아한다. 모기가 사

람을 무는 이유는 사람의 피부 분비샘에서

나오는 이산화탄소, 젖산, 아미노산, 암모니

아 등을 감지하기 때문인데 몸집이 크고 뚱

뚱한 사람은 땀과 열이 많아 모기에게 쉽게

물린다. 

� 발을 깨끗이 씻는다. 모기가 특히 좋아하는

냄새 중의 하나가 발 냄새. 여름에는 땀이

많이 나는 데다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통풍

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 냄새가 진

동한다. 자주 신발을 벗어 통풍을 해주고 냄

새를 제거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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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끓는 모기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. 모기

는 대부분 장마철이 지나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

어가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는 무더위 탓에 이미

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. 귓가를 어지럽히

는 모기는 끈적끈적한 날씨와 더위로 밤을 설치

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기에게 몇 방 물려주는

것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. 귓가의‘앵~앵

~’거리는 소리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눈이 충

혈 될 때까지 모기를 찾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

니다. 그렇다고 자기 전에 모기약을 마구 뿌려

대기도 찝찝하다. 끈적끈적한 날씨, 어떻게 하

면 모기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?

모기는누구를좋아할까?

모기는 후각이 매우 뛰어나다. 특히 땀, 로션, 헤

어 스프레이, 발냄새, 아미노산 냄새, 이산화탄소

를 포함한 호흡 등 냄새를 좋아한다. 또한 모기

는 남성보다 여성을 더 좋아한다. 여성 호르몬이

모기가 좋아하는 냄새중 하나이기 때문이다. 즉

여성중에서도 유난히 더 모기에 많이 물리는 여

성이 있다면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

각해 볼 수 있다. 물론 화장품, 향수를 더 많이

쓰는 여성도 모기에 더 잘 물린다. 

모기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. 먼거리

에서도 온도변화 감지 능력이 뛰어나 상대적으

로 체열이 높은 사람을 많이 공격한다. 아기의

경우는 성인과 달리 몸에 접히는 부분이 많아

땀이 배출돼도 증발되기는 쉽지 않는 등 성인보

다 체열이 높은 상태라 모기에 더 잘 물리게 된

다. 또 여름철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체열은 높은

반면 땀을 제대로 씻지 않는 사람이 모기의 집

중포화 대상이 될 수 있다.

모기의 주 활동 시간은?

전 세계 3000여 종 중 국내에서 발견되는 모기

는 대략 50여 종.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

부분 빨간집모기다. 오후 7시 이후 활동이 활발

해진다. 특히 장마철에는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

물웅덩이가 많이 생겨나 그 수가 크게 는다. 모

기는 기온이 30℃ 가까이 되면 10일 만에 성체

가 된다. 재미난 사실은 모기는 암컷만 문다는

것. 수컷 모기는 이슬이나 꽃의 꿀, 식물의 즙 등

을 먹고 산다. 

가려워도 긁지 말자!

모기에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참을

수 없을 만큼 가렵다.  모기에 물리면 상당히 가

렵기 때문에 모기가 나쁜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

게 아닌가 의심하곤 하는데, 이는 정상적인 우리

몸의 면역작용이다. 우선 모기는 우리의 피부에

관을 꽂고 혈액을 빨아들인다. 그러나 사람의 피

잠자는 나의 귓가에‘앵~’
더위에 지치고, 모기에 지치고

생활 속의 건강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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